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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목)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10.29.(목), 14:00~16:00 / 서울 마포구 CJ 4DPLEX(몰입형 상영기술 제작 기업)

 ▪ 참석자 : (기획처) 장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문체부)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 (콘진원) 부원장, 본부장
(업계) CJ ENM, CJ 4DPLEX, 무암, 덱스터스튜디오, 디앤씨미디어 등

  이번 방문은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의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AI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CJ 4DPLEX의 AI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크린X·CG/VFX 스튜디오에서 AI 기반 제작 시연을 참관했다. 
CJ 4DPLEX는 75개국에서 1,263개 기술특별관을 운영하는 몰입형 상영기술 
기업으로, ’25년 문체부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I-VFX 제작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제작비용은 약 20%, 
제작기간은 약 30%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장관, AI 대전환을 기회로
K-콘텐츠 글로벌 도약 적극 뒷받침

 - 박홍근 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내년 K-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대폭 확대(1.2→1.5조원, +24%)
 - 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규모 공급(1.5→2.2조원, +49%)

보도시점 2026. 10. 29.(목) 16:00 배포 2026. 10. 29.(목) 14: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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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 분야 및 VFX·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제작 현장의 변화와 관련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홍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콘텐츠산업의 제작 
방식과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
하여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콘텐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콘텐츠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K-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2조 2천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K-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7년 콘텐츠 분야 주요 예산(안) >
◇ ’27년 문체부 예산은 9.6조원(+23%), K-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은 1.5조원(+24%)

 ➊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 예산 4,688→6,668억원(+42%), 역대 최대 지원규모인 약 2.2조원 공급

 ➋ 콘텐츠 투자 확대 : 대작 IP·AI 콘텐츠에 투자하는 전략펀드 출자 650→1,300억원(+100%)

 ➌ K-콘텐츠기업 성장지원 : 민간연계형 K-콘텐츠 IP 비즈니스 기업 지원(KIPS**) 100억원(신규)

    * K-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에는 콘텐츠 성장사다리, 정책금융, 생애주기별 지원, 인력양성 등 포함
   ** 민간운용사 주도로 유망 콘텐츠 IP기업의 IP사업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하는 신규사업 

  간담회에서는 개인 크리에이터와 청년·중소기업들이 활발히 도전할 수 있도록 
소액·다수 지원 방식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콘텐츠 기업과 
AI 기술기업 간의 공동제작 지원, 콘텐츠 시범제작부터 본편 제작·유통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박홍근 장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개별 콘텐츠 제작 지원뿐 아니라 더 많은 
창작자와 기업이 AI 기술과 제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부문 종사자들의 직무전환과 재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산업이 AI 대전환의 파고에서도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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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 책임자 과  장 박성주 (044-214-2550)

문화체육관광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헌 (soaringlsh@korea.kr)


